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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상 “Good Evening” 회화展 
핑크갤러리는 2011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유용상의 31 점의 캔버스 유화 작품으로 개인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핑크갤러리 이번 기획 유용상 개인전 “Good Evening” 은 현재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1 서울미술대전, 극 사실회화 – “눈을 속이다” 와 동시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은 현대인의 감각과 욕망을 ‘와인’을 통해서,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간내면의 잠재되어 있는 모호한 그 무엇들을 포착한 극 사실주의 회화 작품으로서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시각적 화려함이 가득한 흥미로운 전시입니다. 작가는 와인, 파워에이드(음료수), 달걀 노른자를 와인 잔이나 종이컵에 담은 순간이나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묻어난 립스틱이나 잔의 흔들림으로 그려내어 어떤 미묘한 감정이나 철학학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정지되어 있거나 흔들리고 있는 와인 잔을 비롯해 과장된 거품으로 부풀려져 있는 와인을 통해 바쁜 시간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과 그 존재,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들이 와인 잔이나 종이 컵에 정지된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와인 잔과 함께 비워지는 시간과 대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유용상 작가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을 특별히 좋아하여 어느 날 우연히 와인을 마시다가 와인 잔에 담긴 와인을 바라보면서 긴장되고 불안정한 감정을 느낀 것을 계기로 작품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번 전시는 와인 잔의 흔들리는 흐름 안에서 주는 추상적 느낌이, 그리고 물방울과 거품에서 보여지는 극 사실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은 단순히 사진처럼 재현해 내는 극 사실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담을 수 없는 순간까지도 그려내어 그의 31점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마음은 감상하는 동안 이미 사랑과 와인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핑크갤러리는 CONTEMPORARY한 작품 위주의 전시를 보여주는 진취적인 갤러리로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잘 어우러진 작품, 주목 받는 국내외 작가와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공간에서 우리 문화 예술에 이바지한다는 열정으로 항상 훌륭한 전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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